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챌린지: 따라 하고 참여하기 

2020년 가요계는 챌린지의 한 해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듯하다. 그 시작은 ‘아무 노래나 일단 틀어~ 아

무거나 신나는 걸로~’라는 재치 있는 가사와 중독성 

있는 멜로디로 사랑을 받았던 가수 지코의 ‘아무노래’

다. ‘아무노래’의 선풍적인 인기 요인은 동영상 공유 

플랫폼 틱톡(Tik Tok)을 중심으로 퍼져 나간 #아무노

래챌린지였다. 지코가 음악과 함께 간단한 안무 동작

으로 영상을 만들어 챌린지에 참여해줄 것을 권하자 

이효리, 송민호, 강한나, 화사 등 유명 연예인들이 대

거 참여하면서 대중의 관심을 끌어모으기 시작했다. 

이어 일반인들도 반려견과 함께 영상을 찍기도 하고 

각자 자신의 방식으로 자유롭게 참여하면서 이러한 

챌린지는 새로운 놀이방식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사실 챌린지라는 형태의 온라인 참여 방식이 사람

들의 인식에 처음 자리 잡기 시작한 것은 따로 있다.  

루게릭병(근위축성측삭경화증) 환자를 돕기 위해 얼음

물을 뒤집어쓰는 영상을 릴레이로 올리는 아이스버킷

챌린지부터였다고 볼 수 있다. 이후 코로나19로 의료 

전선에서 헌신하고 있는 의료진들을 위한 ‘덕분에 챌

린지’와 화훼 농가를 돕기 위한 ‘부케 챌린지’ 등 공익

을 위한 다양한 챌린지들이 많은 사람의 참여를 이끌

어 냈다.

챌린지는 대부분 앞선 콘텐츠를 따라 하는 형식을 갖

추고 있지만, 사람들은 다양한 챌린지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개성 넘치는 영상을 만들어내면서 자신을 

표현하는 재미를 느끼게 된다. 또한 많은 사람이 함께

하는 챌린지에 참여함으로써 코로나19로 인해 단절된 

시대에 공동체 의식을 느낄 수 있는 또 하나의 창구로 

자리하게 되었다.

숏폼(Short-Form) 동영상 열풍 

짧게, 더 짧게. 15초 내외의 짧은 동영상 서비스를 제

공하는 틱톡이 전 세계적인 인기를 끌면서 인스타그

램 릴스, 유튜브 쇼츠 등 다른 플랫폼에서도 유사한 

형태의 서비스를 앞다투어 도입하고 있다. 밈, 짤, gif 

등 간단한 이미지나 짧은 동영상을 통해 재치 있는 상

황을 전달하던 온라인 표현 방식이 틱톡이라는 플랫폼

을 통해 문화 트렌드의 중심으로 자리하게 된 것이다.

어린 시절부터 스마트폰 사용과 디지털 환경에 익숙

한 MZ세대들은 동영상 사용에 매우 익숙하다. 궁금

한 것이 있을 때도 텍스트 형태의 지식보다는 유튜브

처럼 영상으로 제작된 정보를 먼저 찾아보고, 영상을  

직접 촬영하고 편집하는데도 거리낌이 없다. 그리고 

요즘 길에는 걸어가는 사람도, 버스를 타고 있는 사

람도, 카페에 앉아 있는 사람도 하나같이 스마트폰으

로 동영상을 시청하고 있다. 일상 틈틈이 영상을 보다  

챌린지는 대부분 앞선 콘텐츠를 

따라 하는 형식을 갖추고 있지만, 

사람들은 다양한 챌린지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개성 넘치는 

영상을 만들어내면서 자신을 

표현하는 재미를 느끼게 된다.








































